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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장애인 노동권 알리기 위한 대관 전시 <I AM HERE> 열어

- 인천시민을 위한 무료 전시, 장애인 노동권의 중요성 알린다 -

- 인천시청역 내‘열린박물관’에 장애인 노동권 현실 담은 사진 13점 전시  -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오는 24일부터 9월 1일까지 인천지하철 1호

선 인천시청역 ‘열린박물관’에서 대관 전시 ‘제2회 I AM HERE’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민들레센터)에서 기획한 

장애인 노동자 사진전으로, 사진 공모전 수상작 총 13점이 전시된다.

민들레센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중증 장애인들의 노동권 

없는 현실에서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우리 

사회에 장애인 노동자가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시는 인천시청역 지하 1, 9번 출구 앞 ‘열린박물관’에서 열리며, 

지하철이 운행 시간 동안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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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박물관'은 지난 2020년부터 인천교통공사와 상호 공동발전 협

약에 따라 시립박물관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 전시 공간은 시민에게 열려 있는 공간을 지향하며 자체 전시와 외

부 대관을 통해 인천시민이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쉽게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
032-440-6749)로 문의하면 된다.

<붙임> 전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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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전시 포스터


